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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저는 어릴 때부터 멍하니 사람 또는 사물을 지켜보기를 좋아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멍해 보이면 누가 잡아간단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멍하니 사람이나 사물을 지켜봅니다. 

 

이 시는 제가 그렇게 멍하니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 했던 생각을 모아놓은 것

입니다.  

거창한 메시지를  담았다기 보다 잠깐 잠깐 들었던 생각을 붙잡아 본 거에요. 

 

이 책을 읽으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린이가 쓴 시’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아주세요. 

그저 한 명의 사람이 쓴 시로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시 쓰기는 낚시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시를 쓰지만 그것이 작품이 되어 건져 올릴 때는 드물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좋은 것이 올라오면 마치 월척을 잡아 올린 듯 매우 뿌듯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 그물을 펼쳐 보입니다.  







나는 가로등이다 

사람들의 발길을 비춰준다 

사람들은 내 빛을 보고 걷지만 

정작 내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내가 조금 더 빛나면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나를 봐줄까? 



붉은 해를 보고 싶어서 
창 밖으로 나갔다 

 
해는 없다 

 
고층 건물과 전깃줄이 

해를 밀쳐내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다 



은은한 향기를 뿜는  
달을 보고 싶어서 
노래하는 별을 보고 싶어서 
창 밖으로 나갔다 
 
달과 별은 없다 
 
달은  
아파트가 막아버렸다 
별은 
빽빽한 전등 빛에 
묻혀버렸다 
 
 





길을 걷는데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나를 잡아먹을 듯 짖는다 

어디서 개소리가 나나 했더니 

내 옆에 있다 

 

묶여있어서 오지도 못하면서. 

너무 시끄럽길래 혀를 끌끌 차면서 

엄마 차 타고 갔다 





나를 이용해 그릇을 닦고 

나를 이용해 손을 씻고 

나를 이용해 빨래를 빤다 

 

사람들은 이용하고  

나는 이용당하고 

 

사람들이 뒤돌아서면 

나는 눈물만 뚝뚝 흘린다 

 





창문을 여니 

보름달에 담긴 

녹차 아이스크림 

 

나는 얼굴까지 담가 버렸다 

 

너무 많이 마셨나? 

 

바람이 내 볼을 

차갑게 얼린다 



우울한 날 

 

기분이 안 좋아서 

울적하고 외로워서 

 

하늘을 본다 

파란 하늘 보면 

파란 바람 불 까봐 

 

 



근데 하늘은 회색이다 

갑갑한 도시의 시멘트 색. 

 

내 마음에도  

시멘트가 굳어  

딱딱해져 버렸다 



까만 선글라스는 
어둠에 갇힌 눈으로 세상을 본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는 아프고 싶지 않아서  
어둠을 택했지만 

 
왜 몰랐을까. 



내가 남을 보지 않으면 
남도 나를 보지 않는 다는 걸. 

 
나 자신을 

더욱 더 까맣게  
가둘 뿐이라는 걸. 

 
선글라스를 벗으면  

잠깐 햇빛에 눈이 아플 수 있지만 
 

환한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걸. 



신은 없다 

날마다 소원이랍시고  

쉴 새 없이 불러내는 인간들 때문에 

현기증 나 쓰러지셨다 

 

신은 없다 

조그만 땅 잠시 잠깐 가지고 있겠다고 

온종일 펑펑 터뜨려대는 인간들 때문에 

화가 나 몸져누우셨다 

  





어떤 사람은  
로맨스를 가지고 싶어서 

 
정원도 가꾸고 
테라스도 꾸미고 
가구도 바꾼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안되 

텃밭도 가꾸고 쇼핑도 한다  
 

왜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할까? 
 

넘쳐서 그렇다고는  
생각해보지 않는 걸까? 





상자 안에 사과가 있다 
상자 밖에도 사과가 있다 

 
몇 주가 지나 

밖에 있는 사과는 한 쪽이 조금 썩었다 
그래서 싱싱한 사과로 바꾸었다 

 
하지만 상자 속 사과는  
아무도 바꿔주지 못했다 

1년 후 상자를 열어보았을 때 
사과는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우리도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상자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어떨까? 





사춘기  
생각이 크는 시간 

 
그 과정에는 

부작용이 조금 있는 듯 하다 
마음이 엉키고 꼬이니까. 

 
나는  그걸 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크고 건강한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이 엉킨 마음이 

더 엉켜버리지 않게 
조심 조심  
버티는 거다 

 
 













Philosophy 

[통로, 스며 흐르다] 

 

 

1. 흘러가다 

교육미술관 통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흘려보내는 

연결통로(헨리나우웬, 2011)가 되고자 합니다. 

 

 

2. 스며들다 

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에 시와 그림이 되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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